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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인권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> 
강의 계획서 및 강사 소개

프로그램명
2024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

<인권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>

주최·주관 부산광역시인권센터

목표
- 인권, 인권감수성이 무엇인지를 안다.
- 미디어(동화, 그림책, 드라마, 영화) 속 한 장면을 통해 현실과 괴리된 미디어 속 
  사람 이야기를 찾아보고 인권감수성을 높여본다.

분류 (성인) 

일시 2024. 7. 19.(금) 10:00~12:00 대상  성인 50명

상세내용

제목 : 미디어 속 사람

부제 : 미디어 속 사람을 인권감수성으로 만나기

① 도입

# [활동] 눈떠보니 ooo 

- 다양한 상황과 사람이 적힌 카드를 랜덤으로 선택하고 열 가지 제시상황을 모두 할 

수 있는지 헤아려보기

- 우리가 누리는 특권(사회적 조건이 유리해서 누리는 것) 찾아보기

② 전개

# [활동] 아무개씨 테스트

 ㉠ 아무개 씨는 서울에 삽니다

- 표준어(서울말) vs 사투리(지방어) : 대중문화 속 서울말과 사투리 분석

- 서울(특별시) vs 부산(보통시) : 지방사람이라서 들었던 말, 지역에 대한 편견 

 ㉡ 아무개 씨는 젊은 성인 입니다

- 아동 : 미디어 속 아동(귀엽고, 의젓함) vs 현실의 아동(노키즈 존, 민식이법 놀이)

- 노인 : 미디어 속 노인(여유롭고 지혜로운, 착한치매) vs 현실의 노인(가난, 질병)

 ㉢ 아무개 씨는 비장애인입니다

- “뷰티인사이드” 등장인물 123명 중 장애인은 없다, 장애인을 투명하게 묘사함.

- “선재 업고 튀어” 장애를 바라보는 납작한 시선 

③ 마무리

- 미디어 속 사람(비주류, 사회적 약자, 소수자)에 대해 남다른 눈으로 발견해보는 것

이 인권감수성임을 깨닫고 현실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의 몫임

을 강조하며 마무리 함.

강사 이름 김수진


